
바다에서 놀던 연어가 산란기에 고향 

강을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는 유명하지

요.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고향 

강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아시나요. 바

로 향기입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처

음으로 맡은 강물과 수초와 자갈의 냄새

를 기억하고 그 냄새를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 머릿속에 

향기를 관장하는 뇌는 기억과 감정을 관

장하는 뇌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

서 어떤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에 얽힌 

기억과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소환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에는 어떤 기억과 감정이 

소환되나요? 일기일회, 오직 이 한순간

만을 사는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차를 

마시는 이 순간에 집중해 봅니다. 차의 

향기와 더불어 좋은 생각 행복한 감정을 

스스로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이 무의식

에 차곡차곡 각인되어 어느 날 부터인가

는 차의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쉬어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라는 학명을 가진 차나무의 찻

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차나무 찻잎이 차

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녹차도 되고 홍

차도 되고 보이차도 됩니다. 찻잎으로 만

든 모든 차 중에 ‘차의 향기에 가장 집중

한 차’가 우롱차이고, 그 중에서도 ‘봉황

단총’이 단연 최고입니다. 차의 향기로 한 

모금만 머금어도 몸속의 세포들을 춤추게 

만드는 차, 그것이 바로 봉황단총입니다.

봉황단총(鳳凰單叢)은 광둥성 봉황산

에서 납니다. 봉황산은 화산이 폭발하여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산 정상에 움푹이 

분화구가 있습니다. 천지처럼 크고 깊은 

호수가 마치 봉황의 둥지 같다고 해서 

봉황산이라고 부릅니다. 봉황산에 차나

무가 재배된 역사는 송나라로 거슬러 올

라갑니다. 북송 남송의 교체기에 송왕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봉황산에 이르

렀습니다. 산중에서 목이 말라 입이 빠

짝 타들어갔습니다. 산사람들이 왕에게 

차를 드렸습니다. 왕이 한 모금 마시자

마자 갈증이 바로 해소되고 입 안에 단

침이 가득 솟았습니다. 과연 이 새의 부

리를 닮은 찻잎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감

미롭단 말이냐, 왕은 칭송을 하며 ‘송차

(宋茶)’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봉황산에는 송나라 때부터 내려온 차나

무가 있습니다. 이를 송종(宋種)이라고 

부릅니다. 

단총은 한 나무에서 나는 찻잎으로 만

든 차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때에는 봉황

산에 2만여 그루의 차나무가 번성했는데 

차농들이 차나무의 품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차의 품질이 뛰어난 차나무만

을 선별하여 따로 심고, 한 나무에서 딴 

찻잎으로 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봉황산에서 나

는 좋은 차를 봉황단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산은 높고 운무는 앞을 가리네. 연달

아 맑은 날이 3일을 못 넘기고, 평평한 

땅이 백 걸음을 못 채우네” 봉황산은 산

이 높아 해가 비추는 시간이 짧고 일교차

가 크고 운무와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겨

울이 일찍 오고 여름도 혹서의 무더위는 

없습니다. 봉황산은 평지에서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흙의 성질이 바뀝니다. 평지

의 차밭은 전답토, 산기슭은 적홍토, 높

은 산은 황토와 홍토입니다. 산 정상에 

가까울수록 더욱 비옥하고 토심이 깊으

며 유기물과 미량원소가 풍부합니다. 봉

황산의 떼루아는 찻잎에 폴리페놀과 방

향물질이 풍부해지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오늘날 봉황단총은 전답토의 평지 차

밭은 차나무가 3년이 되면 찻잎을 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봉황산 정상의 황토

와 홍토에서 자라는 고차수는 다 합해야 

3000여 그루 밖에 없습니다. 수령이 적어

도 100년에서 수 백 년 이상 된 차나무를 

고차수(古茶樹)라고 하는데, 고차수로 

만든 봉황단총은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고차수 봉황단총은 수 백 년 된 고차수 

한 그루의 찻잎으로 당일 채엽 당일 제다

의 전통 수공 방식으로 6차례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고차수 봉황단총

은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독특한 맛

과 기운 산운(山韻)이 뛰어나서 매끄럽

고 상쾌하고 차를 마시고 난 뒤에도 여운

이 길게 남습니다.  

 봉황단총의 분류법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향기가 가장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향기로 분류하는 방법이 보편적입니다. 

밀란향, 야래향, 통천향, 황치향, 지란향, 

계화향, 옥란향, 육계향, 행인향, 유화향, 

압시향 등이 있습니다.

 봉황단총 밀란향(蜜蘭香)은 꿀 밀, 난

꽃 란을 써서 밀란향입니다. 꿀처럼 달콤

하고 난향이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난향

뿐 아니라 깊은 산 맑은 이슬에 담긴 온

갖 꽃향기가 차 한 모금에 실크처럼 우아

하고 화려하게 피어오릅니다. 

봉황단총 야래향(夜來香)은 밤 야, 올 

래를 써서 야래향입니다. 밤에 더욱 깊어

지는 향기라는 뜻이지요. 차를 마시다보

면 깊은 밤 홀로 마실 때 차의 향기가 가

장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농익은 열대

과일 향이 길게 여운을 남깁니다. 

봉황단총 통천향(通天香)은 통할 통, 

하늘 천을 써서 통천향입니다. 하늘에 통

하는 향기라는 것이지요. 차의 향기가 얼

마나 진실하면 하늘에 닿을까요. 보름달

을 머금은 듯 매끄럽고 풍요로운 향기와 

단전에서 천문까지 퍼지며 올라오는 산

기운이 과연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차 중에는 조용히 음미해야 향을 내어

주는 차가 있고 언제나 향기에 취하게 만

드는 차도 있습니다. 고차수 봉황단총은 

언제 어디서 누가 마셔도, 달고 상쾌하고 

감미롭고 섬세하고 화려함에 감탄하는 

차, 산기운이 끝이 없는 차, 그래서 한 모

금만 머금어도 한껏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는 신선의 차입니다. 

한모금 향기로 몸 속 세포 춤추게 해

〈잇다it茶 대표〉

환기 

환기가 답이에요. 자신의 마음에도, 인간관계에서도 환기가 답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탁하고 안 좋으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면 혼자 조용히 걷거

나 어디로든 가 보세요.                                                                                                         

또, 인간관계에서 답답한 상황이 생기면 잠시 답답한 관계에서 멀어져 보세요. 선의의 

변명을 하고 만남을 자제해보세요. 그렇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기가 되면 다시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정기적인 모임도 가끔 쉬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좋지만 너무 자주 만나면 갈등이 생

겨요. 모임도 방도 환기가 필요해요. 물도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탁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사람도 물도 움직여야 좋아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흘

러야 해요. 그래야 물도 사람도 신선해져요. 탁한 공기, 탁한 관계, 탁한 마음을 환기시

켜 주세요. 공기도 관계도 마음도 환기만 시켜 주면 되요. 관계도 마음도 억지로 해결하

려고 하는 것보다 적당한 때에 환기시키면 저절로 해결이 되요. 실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것은 ‘환기’에요. 문제도 없고 답도 없어요. 이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광둥성 봉황산 단일 고차수로

‘향기’에 집중한 茶중 단연최고

당일 채엽·제다방식 전통으로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고차수 봉황단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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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수 봉황단총.


